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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들을 일깨워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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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걸핏하면 전쟁이나 하고
포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대신해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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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제 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는 기분이네.
배 아래 칸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서

배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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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샌다! 배,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곧 배가 산산조각 나겠구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구..”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장이 아랫칸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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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이 사람 보게!
이런 난리 속에태평하게 잠을 자?

 이보시오!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라도 드리시오! 에잉..”

그제야 요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난데없이 이런 재앙이 생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해서
신께 여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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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운을 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죠.

그 결과!  요나가 걸리고 말았어요!

“오호. 조금 전까지 자고 있던 친구구만!
 당신 대체 뭐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파도를 불러온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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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탔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정말로 성난 바다가 금세 잠잠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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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아주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끔 하셨죠.

어찌나 거대한 물고기였는지 요나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지독한 냄새도 나고 온갖 음식 찌꺼기와
죽은 고기들이 가득했겠지만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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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컴컴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꺼내주시기로 하셨죠.

물고기의 몸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퉤!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힘껏 뱉어냈어요!

그렇게 요나는 기적과도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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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곧장 니느웨로 가서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다녔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도시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 요나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왕과 귀족, 평범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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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아직 큰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하니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니느웨는 평소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다 용서하실 거란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 거구요.
 니느웨가 벌 받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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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실지
지켜 보기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오두막 옆으로
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넝쿨이 주렁주렁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요나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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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날 밤, 이번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벌레는 밤새도록 박넝쿨을 전부 갉아 먹었고
이제 요나를 덮어주던 그늘은 사라지고 말았죠.
게다가 날이 밝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뜨거운 바람과 강렬한 햇볕을 보내셨어요.

요나는 너무 덥기도 하고
무엇보다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대체 왜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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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야,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은 행동이냐?”

“씩씩. 그럼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그늘을 없애버리셨잖아요!

 아주 못 견딜 만큼 저는 지금 화가 났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니느웨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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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직접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가 이 큰 도시를

아끼는 마음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실 만큼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동안 요나는 알지 못했던 거죠


